
음악산업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 ‘큐레이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특정한 주제나 영역과 관련된 정보를 

모으는 프로세스’를 통칭하는 큐레이션은 미술계를 넘어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큐레이션이 급격히 관심을 받기 시작하게 

된 것은 콘텐츠의 급격한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콘텐츠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과도하게 많은 선택지를 제공되었다. 선택의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한 기회비용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선택의 

역설(Paradox of Choice)> 상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보 자체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다. 이에 

적절한 정보를 미리 선별해서 제공하는 큐레이션은 미디어 영역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기술적 진보의 영향 

 콘텐츠 큐레이션을 위해서는 과거 사용자의 이력으로부터 얻은 

각종 정보를 통해 추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와 의미를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맨틱 분석(semantic analysis) 

기술, 그리고 흔히 ‘평점’으로 불리는, 사용자가 직접 추천 

의사를 표시한 이력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선택하는 소셜 레이팅 

(social rating) 등이 주로 활용된다. 

 이러한 큐레이션 방식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고도화되는 추세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소셜 미디어의 

전 세계적 영향력 확대라는 현상 역시 큐레이션 개념의 확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요소이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고객의 형태 관련 데이터들이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을 통해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다양하게 축적되기 시작했다. 서비스 제공 회사에서는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인구 구성의 영향  

 사회환경 및 인구 구성의 변화 역시 큐레이션의 보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상’과 ‘인플루언서’라는 말로 대표되는 

Z세대가 미디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큐레이션은 2020년 이후 전 세계 노동인구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의 소비 트렌드를 선도할 젊은 세대에게 

큐레이션은 ‘맞춤형 서비스’라는 이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로벌 큐레이션 서비스 현황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거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들은 콘텐츠 큐레이션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구글은 미국에서 주목받는 음악 전문 

큐레이션 스타트업 송자(Songza)를 2014년에 1,5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송자는 음악 전문 디렉터, 즉 인간이 사용자의 시간, 장소, 활동 

등과 연관된 상황 정보를 분석하여 큐레이션을 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후 구글은 2016년 자사의 구글 플레이 뮤직(Google 

Play Music)에 송자를 통합한 후, 보유하고 있는 알고리즘 및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가 처한 환경에 맞는 음악을 

제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 

구글의 또 다른 음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Youtube Music)은 

2015년 10월 유튜브 레드(Youtube Red) 로 출시된 이후 2018년 

6월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으로 개편되어 전 세계에 

출시되었다. 유튜브 뮤직은 유료 구독 시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며, 

다운로드 및 백그라운드 재생이 된다는 특징 외에도 음악 

큐레이션을 주된 강점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내 큐레이션 서비스 현황 



 큐레이션을 강화하는 추세는 국내 시장 역시 다르지 않다. 특히 

2018년은 큐레이션에 중점을 둔 두 개의 신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새롭게 선보였다. 

 2018년 6월,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반 음악 서비스인 

VIBE(바이브)를 출시했다. 같은 해 12월, SK텔레콤은 개인 

맞춤형 음악 플랫폼 FLO(플로)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큐레이션 

기반 음악 서비스 경쟁의 서막을 알렸다. 

VIBE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용자 취향에 맞게 만들어주는 

플레이리스트인 ‘믹스테잎’, 현재 곡과 다음 곡을 자연스럽게 

믹싱하여 이어주는 ‘AI DJ 스테이션’, 다양한 기분과 상황에 

따라 들으면 좋을 법한 음악을 골라주는 ‘느낌별 스테이션’ 등을 

제공한다.

VIBE는 이용자의 음악 감상 패턴을 바탕으로 선호 장르와 

아티스트를 파악하고, 비슷한 취향의 이용자들이 많이 감상한 

음악을 파악한 뒤, 딥러닝을 이용해 개별 음원의 특성까지 

추출하는 형태로 음악을 추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는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와 협력 관계를 구축, YG의 

자회사인 YG플러스가 VIBE의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음원 확보 및 

메타데이터 구축, 서비스 및 정산 플랫폼 운영에 YG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있다. 브랜드 일원화 및 변화하는 음악 청취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네이버뮤직 서비스는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VIBE에 점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지금, 당신의 음악’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등장한 FLO는 

인공지능 기반의 음악 추천과 맞춤형 홈 화면을 주요 특징으로 

내세웠다. 개인별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초기에는 이용자가 

선호하는 아티스트 및 장르를 기반으로 음악을 추천하며, 음악 

감상 이력 및 ‘좋아요’ 등 이용자의 행태 데이터에 쌓이면 

딥러닝 기술 및 음원 분석기술 등을 활용하여 취향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준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장르별･상황별･분위기별 플레이리스트 역시 제공함으로써 추천 



알고리즘을 보완하고 있다. 

 FLO는 ‘멀티캐릭터’ 기능을 도입, 이용자 아이디 당 최대 

3개까지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강점을 내세웠다. 따라서 

예컨대 출근할 때와 운동할 때, 아이들과 함께 음악을 들을 때 

별도의 캐릭터를 통해 상황에 적합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아이디 캐릭터 마다 감상 이력이 분리되어 축적되므로 자연스럽게 

큐레이션 해주는 음악의 성격도 달라진다. 개인별 추천의 주요 

기반이 되는 사용 이력 데이터 자체를 초기부터 구분해 줌으로써 

큐레이션의 품질을 관리하는 셈이다. 

SK텔레콤은 2018년 1월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음악사업 제휴를 맺으며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자회사 아이리버를 

통해 3사의 음원을 유통하고 있다. 2019년 1월에는 SM과 

공동으로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서 공동 부스를 마련, 

FLO의 음악 추천 기능 등 관련 미디어 기술을 선보이는 등 음악 

콘텐츠 기업들과의 협업을 긴밀히 함으로써 변화하는 음악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기존 음원 서비스 업체들 역시 큐레이션 중심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음악 

플랫폼인 멜론은 큐레이션 서비스 ‘포유(For U)’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의 현재 위치와 날씨를 반영하여 ‘비 오는 오후, 내가 

찾던 발라드’, ‘화창한 주말, 신나는 댄스음악’ 같은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한다. 상황과 기분을 이용자가 입력하면 그에 

맞춰, ‘창밖을 보면서, 짜증과 우울함을 날려버릴 노래’를 

추천하는 ‘셀프 디제잉’도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멜론은 세부 카테고리별 음악 큐레이션을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다. 2018년 2월에 어린이 동요, 태교음악, 만화 주제가 등을 

모아 연령 별로 제공하는 ‘멜론 키즈’를 출시했고 7월에는 운동 

속도에 따라 음악을 재생해주고, 운동 종목별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하는‘멜론 스포츠’를 내놓기도 했다. 



 2018년 카카오가 멜론을 운영하던 자회사 카카오M(구 

로엔엔터테인먼트)을 합병함에 따라 카카오톡과의 시너지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카카오멜론’을 통해 

서비스하는 인공지능 뮤직봇 ‘로니’는 메신저 기반의 음악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해 이용자가 

메시지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 기분과 상황에 어울리는 곡을 

추천하는 형태이다. 이용자의 멜론 사용 이력을 분석해서 선곡을 

해주기도 한다. 

지니뮤직 역시 2018년 5월, 애플리케이션을 4.5 버전으로 

개편하면서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했다. ‘유사곡 추천’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현재 재생하는 노래의 장르, 아티스트, 발매 시점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음악을 제공한다. 또한 ‘그때, 당신이 즐겨 

듣던’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지난 1년간 감상한 곡들을 분석해 

월별 ‘개인 Top 100’ 차트로 만들어 제공한다. ‘감상 이력의 

재발견’ 영역에서는 유사 패턴 분석기술을 활용, 이용자가 하루 

전 감상한 노래 와 유사한 곡을 실시간으로 재생한다. 

 지니뮤직은 라디오 채널을 ‘뮤직Q’ 로 개편하면서,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했다. 음악 감상 이력을 AI를 통해 분석하여 성향에 

맞는 라디오 채널을 제공하며, 파티･캠핑 등 상황에 알맞은 

플레이리스트도 제공하며, 모회사와의 협력에도 적극적이다. 

3.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음악콘텐츠 : BTS Case Study 



방탄소년단(BTS)는 대한민국의 7인조 보이그룹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출신의 가수를 통틀어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전 세계에 걸친 거대한 팬덤을 바탕으로 각종 경제적, 

문화적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K-POP 역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역사에도 새롭게 한 획을 그은 최정상급 아이돌 그룹으로 

평가받는다. 

방탄소년단(防彈少年團)이란 이름에 대해서는 “방탄은 ‘총알을 

막아낸다’라는 뜻이며, 10대는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을 겪고 편견과 

억압을 받는다.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겠다는 뜻을 담아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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